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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KS 3 차전] '확실히 보여준' 김강률 "오랜만에 도움됐다"(종합)

등록 2020.11.20 23:57:05

[서울=뉴시스] 조수정 기자 =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'2020 KBO리그' kt위즈 대 두산 베어스 경기에서

7회초 두산 교체투수 김강률이 역투하고 있다. 2020.08.14. chocrystal@newsis.com

[서울=뉴시스] 권혁진 김주희 기자 = "강률이는 2년 정도 쉬다가 올해 던졌는데 확실히 보여준 것이 없다. 쓸 상황이 아니다." 

20일 두산 베어스와 NC 다이노스의 2020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3차전을 앞두고 취재진과 만난 김태형 두산 감독은 베테랑 투

수들의 부족을 설명하던 중 김강률의 이름을 꺼냈다. 

좌완에 이현승이 있다면, 우완에는 김강률이라는 고참 투수가 존재하지만 마운드에 올리기엔 탐탁지 않다는 반응이었다. 

하지만 김 감독의 발언과 달리 김강률은 이날 경기에 모습을 드러냈다. 두 번째 투수 홍건희가 1이닝 5피안타 3실점으로 무너

져 5-6 역전을 당하자 두산 벤치는 김강률을 호출했다. 



아직 4회초인데다 리드까지 빼앗긴 뒤라 두산 입장에서는 내보낼 투수가 마땅치 않았다. 필승조로 분류되는 젊은 투수들은 준

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를 치르며 지칠대로 지친 상태였다. 

결국 김강률이 이번 시리즈에 첫 선을 보이게 됐다. 

2사 1,2루 위기에서 김강률이 처음 상대한 타자는 4번타자 양의지였다. 김강률은 풀카운트에서 변화구로 헛스윙 삼진을 유도,

위기를 넘겼다. 

급한 불을 끈 김강률은 5회부터 안정감 있는 피칭으로 마운드를 지켰다. 지석훈과 노진혁을 삼진으로 돌려세웠고, 강진성에게

는 중견수 뜬공을 유도했다. 

적은 투수구로 이닝을 지워나가니 굳이 바꿀 이유가 없었다. 6회에도 모습을 드러낸 김강률은 알테어-권희동-박민우를 공 11

개로 잠재웠다. 

김강률은 7회 선두타자 이명기에게 유격수 방면 내야안타를 허용했다. 이날 경기 첫 피안타였다. 무사 1루에서 현재 가장 잘 맞

고 있는 나성범을 만난 김강률은 2루수 땅볼로 선행 주자를 잡아냈다. 

김강률의 임무는 여기까지였다. 그의 기록은 2⅔이닝 1피안타 무실점. 삼진 3개를 솎아내는 동안 사사구는 하나도 없었다. 

2018년 말 아킬레스건 부상을 당한 김강률은 2019년을 통째로 쉬었다. 올해도 햄스트링 통증에 고전했던 김강률은 3년 만에

나선 한국시리즈에서 시즌 최고의 피칭을 선보였다.

김강률의 분투에 추가 실점을 막은 두산은 7회 김재호의 결승타로 7-6 신승을 거뒀다. 

승리투수의 영광은 후배인 박치국에게 돌아갔지만, 이날 두산에서 가장 잘 던진 투수는 김강률이었다. 

경기 후 김강률은 "중요한 경기에서 조금이나마 오랜만에 도움돼 기쁘게 생각한다"고 소감을 밝혔다. 

3년 만의 한국시리즈에 대해서는 "출장 기회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, 한 번쯤은 등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준

비했다"고 말했다. 

포수 박세혁의 리드 속에 스플리터로 승부를 봤다. 

김강률은 "구속이 떨어져 스플리터 비중을 높였다. 오늘은 스플리터가 좋아서, 세혁이가 사인을 내는대로 따라갔다. 경기를 하

면서 변화구 구사를 가장 많이 한 날 같다"며 미소지었다. 

젊은 투수들이 가을야구에서 연일 활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마움과 미안함을 드러냈다. 

김강률은 "고참이 끌고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, 젊은 투수들이 잘해주고 있다. 베테랑이 미안한 것도 있다"며 "좋을 때가 있으

면 나쁠 때도 있다. 각자 위치가 있으니,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다"고 마음을 전했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hjkwon@newsis.com, juhee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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